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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Johnson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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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등록 가능 대상 :K-12
142 N Central Av
914 946-2324 573-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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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tv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 tal
Mija (세실리아)Son

풍양장의샤
하봉호

(718) 댔3-싫24

~)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마르코 1，40-45)
주임 신부 :남 시몬(해근)

부주엄선부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김 소피아(마리아)

(914)310-6990(C)

COMMUNITY |싫밟 댔A~ 행~tTT~1歸많좋를련활웹
PAIN MEDICINE I많따머빠 1.1버지많 J 않때I댐|IINC.표 :김 윤 환 (FranciscoY-1통증 전문 39 W 32 St

신경 차단술 | 영 흐I(J~li;)'~'v~V/ I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2층 ISuite300 맨하탄 (212 )
(718) 224-'1600 - -I ] - ~ I.? - § §~ - ~~~Q 1947-8382(B)뉴저지 (201)
때 2132AveFlus비~ ...NY 1 1 - 800 - 223 - 6225 1592-5514(H)
Edw쩍D Jamis，Jr | 1용잃펀(쩍따뇨l지과 IHOPE꿇NCY INC
조용하좋웠}교통펀리 | 훌버야*뽑|짧훌업 j 희망보험사
베이사이드 노던 2097r' 1 웰홈환프를{시립병원 잎，- 1 개I，빌딩，주택，A똥차~r~~~~~~-~~~Q' Itr.~~)웰4짧，(후뺀 D I 트럭，벤，생명，교육，은퇴
(888) 224-6088 I버1°1사。l드718~3S2~34341 (718) 961-5000 김 모세

아동 및 성인 교정 전
@ 뉴욕，플러싱 :(718)~ro-l 8fJ2
@ 북부 NJ : (201)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피격 디l요~ I빼I 1원|여바 시4채o-~ "'10 를 I~Wj Ij를，L.:O· L.:O매
매주 일요일(주일)은쉽니다 | 월-금 8:00 때 -4:30 PM
3135 Grand C;~~ou;s~ ，. I 동 3iQQ PM-g;OO PM
(~~w~en 204 & 205 St.)i (7끊)짧꾸j uurM
T리 (π8) 짧쨌7 jI，따-19염d싫R빼흘， NY 1.13:1-1

센 츄 렬 헤 어 살 롱 I김 영관회 계사무소 j뉴요정l:l1(브롱스)
(구 브롱스소망이 발관)/-개 인 /법 인 세 무 보 고/ " -，
남，여 야발 및 미용 l 회사설립 사업면허 /2801 Webster Ave
747 센츄럴확 (100번도로) I 공증，번켜 종업원장해 |(9141) ~725~O~;;) I (71S)961-=4024(2) 1(718)

교회 시간

미사 :오전 8시 11시(본미사).12시 30분(학생미사)
행일 마사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30부
병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선청)

::;;c..o김 젊 콩입 회껴|샤
Yo u ng&J u IIan，L LC

150-05 노던(I507})
2Fl (플러성)
(718)888-1217

틸겉끓흩룹똥톨히 IU률ADSG 치과
50 째 이상 초진 무료
7 Sylvan Ave.

Englewood Cliffs
201-301-3909
손영준 아브라함

컴퓨터 출항수 el
강끼 I카메라/인i:1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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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336-2522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718) 231-2414 수녀 님 :(914) 26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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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제1독서(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지-리를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례위기의 말씀입니다(1 3，1-2.44-46)

l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누구든지 살갖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그 살갖에

악성피부병이 나타나면，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14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15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올 가리고 ‘부정한사람이오 ’，‘부정한사람이오.’

하고 외친다.46 뱅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u 화답송 (시편 32(3l)，l-2.5.11(@ 7))
@ 당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l 행복하여라，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2.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3. 의인들아，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a 저~2독서 (내가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코련토 1서 말씀입니다 (10，31-11 ，1)

형제 여러분，31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32 유다인 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33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n 복음 환호송 (루카7，16)
@ 알렐루야.

O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n 복 음 (그는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0-45)
그때에 40 어떤 나병 환자기-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4l 예수님께서 가없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42 그러자 비-로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43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폼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그들

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

가지 못하시고，바깥 외띤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 영성체송 (시편 78(77) ，29- 30 )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주님은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젤 려Il
미사해설 제 l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2/12 8시 이 상식 윤 광석 윤 기애 이 영자

11시 이 윤형 한 광희 님-7L 요'-여。 이 인숙

2/19 8시 호。며。수-기 한 성천 한 희자 홍 승표

11시 민 경구 송 호진 송 교식 4、:24- ;져o 4‘二1

복 사ι : 이 종쩌11 & 벅- 저’성 최l EE 써 & 김 현민

봉헌짜 : 정칠수&주성문 기-촉 다음주 장윤화&추성태 가족

헌금봉사 :신비로운 장미 Pr 다음주 :황금궁전 Pr
운전봉사 :김 민환 다음주 ;한 광희

본당 밴 운행시긴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성 당 건너편) -9 : 00 출필-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감사미사 :정제롬[강수]봉헌

최제임스[준]구역장(감사미사):동부 웨체스터 구역봉헌

추바오로[성태 J( 가정미사) :김사무엘[여철]가족봉헌
최률리우스[성우](생미사):찬송하올 어머니 Pr 봉헌
김논나[민식](생미사):찬송하올 어머니 Pr 봉헌
정카타리나[계순]:찬송하올 어머니 Pr 봉헌
조우술라[남순](생미사):홍마틸다[종신]봉헌

김루시아[정자J( 연미사) :평화의 모후 Pr 이요안나[선민]봉헌

차안드러1아[상재J( 연미사):차안나[금순]가족봉헌
윤멜리디나[옥순](연미사):조젤뚜루다 봉헌

어머니(연미사):이아네스[인숙]봉헌

성 가

입당 :주님을 찬미하라 (성가 15)

봉헌 :신-상교훈 (성가434)

성체 :성체 성혈 그 신비 (성가 162)

파견 :주 에수 따르기로 (성가 29)

.---'--.-~‘-----_.‘’“.~γ …---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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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새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 재의 수요일
22일(수)이재의 수요일(단식일)입니다.저녁8시30분 미사가 있읍니다.

지난해 가져가셨던 성지가지를 수거합니다. 성당입구에 마련된 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3) 중，고등부 스키츄립 소식

중，고등부 신잉-캠프(스키츄립)가다음주 19일(주일)-20 일(월)이틀가
있습나다 신청은 주일학교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성모회 피적소식

어머니피정이 26일(주일)메리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성모회장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5) 2012년 교구청 (Stewardship App탱D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딩-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립-니다(교무금의 한달 분)

(6) 확대 사목회의

확대 사목회의가 15일(수)저녁8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단체장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7) 본당 모임
• 서부웨체스티 구역회가 오늘(주일)최일훈(이니시오)구역장님

(646) 420-5070 댁에서 저녁6시에 있습니다

• 중부웨체스터 구역회가 다음주 19일(주일)조일제(요셉)형제님

(914) 944-4067 댁에서 저녁6시에 있습니다

• 동부 브홍스 구역회가 다음주 19일(주일)엄희자(모니카)자때님
(646) 247-4455 댁에서 있습니다

• 서부브롱스 맨하탄 구역회가 26일(주일)이상식(바오로)형제님
(347) 908-3824 댁에서 오후 3시30분에 있습니다 .

• 연령회 모임이 26일(주일)12λ130분 센타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

• 신자주소록 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이나 빠지신 분은

본당 뒤편에 있는 용지에 적어주시면 새 주소록에 실어 드립니다

• 바오로딸 도서선교

날자;오늘 12일 8시 11시 미사 전후

옳∞*싹\"J;;>.~.\~.~~_' _.~~_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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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신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바오로딸 수녀들이 신앙서적，

CD，DVD 등을 전시，판매히-오나많은 관심과 구입바랍니다.’한아름 상품권을 구입 (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신자]

자매님께 구입 하십시오

* 이번달 (2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뉴저지 구역입니다

다음달 (3월)은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2，059.00 2차헌담 :$479.00
교 무 금 :$1，690.00 교육헌금 :$5.063.37
이병친-0-3) 김왼수 0) 박경운 (2) 손숭환(완)김미애 0-2)
장윤화 0) 펑..육 d-0-2) 정복기 0-2) 윤인자(1)신현광 (2)
은용경 0-3) 조낚사 0-2) 최연월(1) 흉순복 0-4) 최일환 02-1 )
손경섭 (2-3) 정강수Cl-2)
교구청 기금 $820.00 누계 :$3，550.00
이벙찬 안장환 장윤화 황육규 손숭펀-지창욱

정복기 은용경 진경란 조부자 홍순꼭 정강수

최연월 박용선 김형나

01돌뭘뿌가톨확성서보잃
(어버이삶서잃잃，훨년성서모원)

North East Catholic Bible Ufe MovemenHCBLM)
TEL: 201‘995-3008

E-mail: srsera53@hanmai l.net
********미뚫북부가훌확성서보잃 성서 40추감 계획 *********·k

* 01를록부 가웰팩 성서모암 성서 40주감 안내

시찬일시 :2012 년 3월 5잃 요후 8λ1-10 시
장 소 ;마돈나 성당(쇼성당)=>사저|관 앞

JI 칸 :40쭈감{OH주 훨월일 오후 8λ1-10λ I)
교 재 비 :150$ (구약，tj약 교재 3권，강사료 포항)
않 사:윤세라끄!나수녀

문 희 :륜 서|라피 냐 수녀
(201-995-3008 미동북빌가톨획성서모임 AI 도수녀)

---~‘-’‘---------~----~-----‘￥

다 때가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고 물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남편 따라 다니기에 바쁘다고 한다.나는

그 친구나 그녀의 남편이 이미 은퇴를 한지 2-3 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의외의 대답에 놀라면서

무슨 일인데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남편이 신앙심이

생기면서 어찌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더 바

빠졌다고 한다.교회 안 밖 j으로 이런 저런 일을 도맡아하고， 그러다보니

자기마저 덩달아 바빠졌다고 한다.그 친구의 남편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잘 나가는 남자였다. 일류 대학을 나오고 일류직장에 취직을 해서 본인

자신도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주위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샀던 사람

이다.그렇지만， 그는 무신론자였다. 그분의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역시 가톨릭 신자인 내 친구와 결혼을 하면서 성당에서 혼배성사

는 받았지만， 신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은 사람이다. 어머니나 부인이 성

당이야기만 하면 교회는 사회에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다니는 곳이라고 말하곤 했다.그런데 �은퇴하기 몇 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아주 정성스레 치러드렸는데 그 후

로 그는 고마운 마음에서인지 어쨌든 가끔 부인을 따라 성당엘 나갔고，

무슨 기부금 같은 것도 내곤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다고

성서를 완독 하더니 이제는 일생을 성당엘 다닌 내 l친구가 무색할 정도

1-주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 때가 있는데 한다. 그 친구는 그 동안 신앙문제로 남편과 싸움도 많

이 했고， 때론 이흔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보니 모두가 다 그저 기도하

면서 기다리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말 한다.나는 다 때가 있다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 하고 응답했다. 나 역시 어린손자를 돌

보면서 종종 다 떼가 있는데...하는 생각을 한다.이제 여섯 살 난 손자아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눈앞에 잠시라도 안보이면 겁에 질려

서 숨 넘어갈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곤 했다.나는 그렇게 겁이 많고，

예민한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었다.그런데 이제는 혼자 이층에 올라가서 텔레버

존도 보고，컴컴한 지하실에도 혼자 내려가곤 한다.나는 그렇게 이제는

의젓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손자를 보면서 다 때가 있는 것을 괜히 걱정

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

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실수를 많이 한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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